
한양화학, GMT사업 진출

한양화학은 자동차 경량화와 연비절감 등 향후 범퍼빔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G M T쉬트를 향후

핵심사업으로 선정, 현재 가동중인 범퍼 코아( C o r e )공장과 함께 범퍼빔( B e a m )생산체계를 갖출 계획

이다.

또, 독일 B A S F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, 충북 청원군 부용공단내에 5 0 0 0평 규모의 공장을 9 4년말까

지 완공, 연간 1만톤의 G M T쉬트를 생산할 계획이다.

이에따라 9 5년 기준 2 5 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5 0 0 0톤 규모의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.

한양화학은 특히 일본에 연간 2 0 0 0톤( 6 0억원상당)을 수출하고 이외에 동남아, 오스트레일리아 등지

로 수출선을 적극 개척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.

현재 G M T쉬트의 세계 시장규모는 북미 3만톤, 유럽 1만2 0 0 0톤, 일본 1만1 0 0 0톤 등 연간 5만3 0 0 0톤

규모이나 앞으로 급속도의 수요신장이 예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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